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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the apartments is increasing, many environmental problems are also occurred. 
There are lots of studies on that problems. Especially, a lot of studies about environmental noises are 
going along continuously. And they found out advanced resul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sidents' subjective responses about environmental noises by sur-
vey, and verified the trend of the environmental noise conditions in apartment ho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provide guideline to make policy of environmental 
noise and criteria.

1.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주택경기활성화로 시작된 공동주택의 

공급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그 개선방안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중요한 주거환

경 요소 중의 하나인 소음환경에 대한 분쟁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1)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던 1980년대 중반 

이후를 시점으로 주거소음환경 수준과 문제점의 평

가 방법 중의 하나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자

들의 주관적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

다. 이러한 조사는 대표적으로 1986년, 1996년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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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주거소음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주거소음환경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행 연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거주자들의 주거소음환경에 대한 주관

적 반응의 변화 추이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음 환

경의 개선안을 찾는 기초 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고찰
1986년 김선우, 주석중, 김광우, 손철봉 등의 연

구(2)에서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의 대도시 주거단

지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내부소음과 외부소

음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실내소음원 중 

가장 문제시 되는 소음으로 ‘현관문 여닫는 소리’, 
‘계단복도의 발소리’ 등 충격음에 대한 지적률과 

‘욕조 급배수음’, ‘변기 배수음’ 등의 급배수 설비소

음에 대한 지적률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부소음의 경우 ‘외부 차량 소음’에 대한 지적률이 

46%로 높게 나타나 실제 거주자들이 느끼는 외부소

음의 주된 소음원으로 지적 되었다.
1996년 박주욱, 정광용, 김선우의 연구(3)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입주가 이루어진 공동주택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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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를 대상으로 내부소음과 외부소음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하고 주거환경소음에 대한 의식변화를 고

찰하였다. 내부소음에서는 대용량 고속 엘리베이터

의 등장으로 엘리베이터 소음이 높은 지적률을 보였

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시와 함께 Dust chute의 

사용이 중지되어 ‘쓰레기 버리는 소리’에 대한 지적

률이 크게 낮아졌다. 외부소음에 의한 생활의 방해 

정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구로 단열 

및 차음의 효과를 높이는 베란다 창의 설치율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86년에 69.5%에서 40%로 

현저히 낮아졌다. 
곽경숙, 박병전의 연구(4)에서는 전주시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소음환경에 대한 거주자

의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외부소음과 내부소음

을 고체전달음과 공기전달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외부소음 중 낮 시간의 ‘판매 스피커 소리’, 저

녁 시간의 ‘놀이터 아이들 소리’, ‘발자국 소리’, 밤 

시간에는 ‘교통소음’을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수면, 
집중력, 휴식 등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화나 TV, 음악 감상 등에는 그

다지 방해를 받지 않고 있었다. 내부소음은 고체전

달음에 대한 의식 중 급배수 소음은 저층에서 크게 

느끼고 있었고, 공기전달음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내부소음은 거의 저녁 시간에 심하게 느끼

고 있었으며, 소음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계절은 여

름으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교내, 상무지구 아파트 단

지 내, 오치동 인근, 신안동 인근, 산수동 인근에서 

유동 인구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즉석에서 배포하여 응답자의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는 설문지 배포 후 익일에 

수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조사는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53부를 회수하였으나, 중복 응

답과 부실 기재를 제외한 3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SD), t-test,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조사 내용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

구에 사용된 설문은 거주지의 ‘외부소음환경’, ‘실내

소음환경’, ‘일반사항’의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

다.
외부소음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거주지 외부소

음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 ‘거주지 외부소음이 발

생하는 정도’, ‘외부소음에 대해 신경 쓰이는 정도’
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내부소음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거주지 내부소

음이 발생하는 정도’, ‘내부소음에 대해 신경쓰이는 

정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항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자의 ‘성별’, ‘나이’, 
‘직업’을 조사하였고, 거주형태의 파악을 위해 ‘거주

형태’, ‘현재 거주지의 거주 층수’, ‘거주 기간’, ‘입
주방식’, ‘준공년도’, ‘발코니 확장 여부’ 등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996년 내부소음환경 평가항

목에 세탁기 가동음, 베란다 배수음, 난방 보일러 

소음, 엘리베이터 운행소음, 지하 기계실 소음, 옥상 

물탱크 급수음의 6가지 항목이 1986년 연구 항목에 

추가 되었고, 외부소음환경에 대해서는 1986년에만 

항목별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6년에는 외부소음 정

도와 불만족도 등의 시간별 조사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에어컨 

실외기 소리를 내부소음항목에 포함시키고, 쓰레기 

버리는 소리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외부소음 항목에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공장기계소음, 건설공사장 소

음, 발파소음, 새나 동물들 짖는 소리 등의 6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Table 1에 각 연구별 조사항목을 비교하였다.

2.3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
소음을 크게 외부소음과 내부소음으로 나누어 설

문조사를 통해 소음의 발생 빈도, 신경쓰이는 정도

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주거특성별로 그 차이를 

평가하였다. 
평가척도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매우’와 ‘전

혀’를 양극으로하여 7단계 척도로 소음 발생 빈도, 
만족도, 신경쓰이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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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년도 

1986년
(2)

1996년
(5)

2010년

내
부
소
음
환
경

현관문 여닫는 
소리

현관문 개폐음
이웃집 현관문 
여닫는 소리

창문 여닫는 소리 창문 개폐음
이웃집 창문 여닫는 

소리

계단, 복도의 
발소리

계단, 복도의 
보행음

계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

실내에서 걷는 
소리

실내 보행음 실내에서 걷는 소리

욕조 급배수음 욕실 급배수음 욕실물 급배수 소리

변기 배수음 변기 급배수음 변기물 급배수 소리

부엌물 급배수음 부엌물 급배수음 부엌물 급배수 소리

부엌 조리소리 부엌 조리소리
부엌 음식 만드는 

소리

TV, 라디오, 
스테레오 소리

TV, 라디오, 
전축소리

TV, 라디오, 오디오 
소리

피아노 등 악기음 피아노 악기음
피아노 등의 악기 

소리

초인종 소리 초인종 소리 이웃집 초인종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전화음 등 
이야기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이야기 하는 소리

쓰레기 버리는 
소리

쓰레기 버리는 
소리

-

화장실 변기 
소변음

화장실 변기 
소변음

화장실 변기 소변음

- 세탁기 가동음 세탁기 가동 소리

- 베란다 배수음
베란다 물 내리는 

소리

- 난방보일러 소음 난방 보일러 소리

-
엘리베이터 
운행소음

엘리베이터 
운행소리

- 지하기계실 소리 지하기계실 소리

-
옥상물탱크 

급수음
옥상층 물탱크 소리

- -
물건 떨어 뜨리는 

소리

- - 에어컨 실외기 소리

외
부
소
음
환
경

외부차량소음  - 도로교통소음

외부 아이들 
떠드는 소리

-
외부 아이들 떠드는 

소리

행상인의 물건 
파는 소리

-
확성기 소음 

(행상인 차량)

내 집 (윗집, 
이웃집) 소음

- -

외부의 스피커 
등의 소음

- 외부 영업장 소음

- - 철도 소음

- - 항공기 소음

- - 공장기계 소음

- - 건설 공사장소음

- - 발파소음

- -
새나 동물들 짖는 

소리

Table 1 Trend of consciousness on noise 

                구분
조사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2 40.7 %

여 178 59.3 %

나이

10대 20 6.7 %

20대 142 47.3 %

30대 73 24.3 %

40대 47 15.7 %

50대 이상 18 5.3 %

직업

공업/생산 11 0.7 %

의료/서비스 36 12.0 %

사무/행정 71 23.7 %

교육 35 11.7 %

주부 19 6.3 %

학생 103 34.3 %

기타 25 8.3 %

주거형태

단독주택 29  16.3 %

아파트, 연립 235 78.3 %

기타 16 5.3 %

거주기간

1년 이하 58 19.3 %

3년 이하 85 28.3 %

5년 이하 52 17.3 %

10년 이하 64 21.3 %

11년 이상 41 13.7 %

입주방식

자택 194 64.7 %

전세 58 19.3 %

임대 20 6.7 %

월세 28 9.3 %

거주층

1층~5층 139 46.3 %

6층~10층 82 27.3 %

11층~15층 56 18.7 %

16층~25층 23 7.7 %

준공년도

1990년도이전 17 5.7 %

1990 ~ 1995 53 17.7 %

1996 ~ 2000 111 37.0 %

2001 ~ 2005 28 9.3 %

2006 ~ 2010 54 18.0 %

알 수 없음 37 12.3 %

Table 2 Description of respondents

3. 결과 분석 및 고찰

3.1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59.3%, 
남성이 40.7%이고, 연령별로 20대가 47.3%, 30대가 

24.3%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 사무/행정, 의

료/서비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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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기 1986년(2) 1996년(5) 2010년

만족도 39.3% 69.5% 60%

Table 3 Satisfaction with outdoor noise

구분
조사항목

발생빈도 신경쓰임

M SD M SD

1.도로 교통 소음 3.61 1.78 3.59 1.90

2.철도 소음 1.21 0.78 1.88 1.65

3.항공기 소음 1.86 1.46 2.41 2.01

4.공장 기계 소음 1.31 1.01 2.04 1.77

5.건설 공사장 소음 1.65 1.15 2.40 1.93

6.발파 소음 1.18 0.63 2.07 1.86

7.확성기 소음 3.08 1.60 3.42 1.90

8.외부 영업장 소음 2.28 1.56 2.95 1.93

9.외부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3.54 1.61 3.33 1.85

10.새나 동물들 짖는 소리 2.47 1.54 2.38 1.60

Table 4 Response to outdoor noise

구분
발생빈도 신경쓰임

M SD M SD

충
격
소
음

이웃집 현관문 여닫는 소리 3.29 1.87 3.10 1.90

이웃집 창문 여닫는 소리 2.16 1.50 2.32 1.68

계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 3.14 1.76 3.03 1.82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3.37 1.95 3.50 1.99

실내에서 걷는 소리 2.74 1.77 2.69 1.85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2.72 1.70 2.85 1.87

급
배
수
소
음

엘리베이터 운행소리 2.31 1.60 2.34 1.62

욕실물 급배수 소리 3.26 1.84 2.97 1.88

변기물 급배수 소리 3.15 1.82 2.98 1.92

부엌물 급배수 소리 2.53 1.60 2.45 1.63

화장실 변기 소변음 2.92 1.82 2.94 1.95

베란다 물 내리는 소리 2.66 1.75 2.59 1.80

옥상층 물탱크 소리 1.74 1.31 1.95 1.46

육
성

이야기 하는 소리 2.40 1.47 2.53 1.59

생
활
기
기

소
음

이웃집 초인종 소리 2.72 1.72 2.64 1.70

부엌 음식 만드는 소리 2.00 1.37 1.99 1.40

TV, 라디오, 오디오 소리 2.51 1.52 2.60 1.67

피아노 등의 악기소리 2.61 1.60 2.89 1.84

세탁기 가동 소리 2.44 1.46 2.55 1.61

난방 보일러 소리 1.98 1.29 2.16 1.51

에어컨 실외기 소리 1.89 1.89 2.06 1.49

지하 기계실 소리 1.55 1.55 1.70 1.32

Table 5 Response to indoor noise

응답자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 및 연립 주택의 공

동주택이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이 

16.3%로 나타났다. 기타로 기숙사, 원룸, 주상복합

건물 등이 있었다. 
현재 가옥에 거주기간을 묻는 질문에 3년 이하의 

응답자가 28.3%로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의 응답

자는 13.7%로 가장 적으며, 1년 이하, 5년 이하, 10
년 이하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거주층은 1층에서 5층이 46.3%를 차지하였고, 6
층에서 10층은 27.3%, 11층에서 15층은 18.7%, 16
층 이상은 7.7%를 차지하였다. 

준공년도는 1996~2000년도가 37%로 가장 많았

고, 2006~2010년도가 그 다음으로 18%를 차지했

다. 준공년도를 모르는 응답자는 주로 오래된 주택

이나 원룸 거주자로 12.3%가 응답했다.

3.2 외부소음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3은 거주지의 외부소음환경에 대한 만족도

를 선행연구와 비교한 것이다. 1986년과 1996년의 

비교하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외부소음환

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년

에는 만족도가 다소 감소되었는데, 1996년 이후 외

부소음환경은 거주민들이 느끼기에 정온한 환경으로 

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소음에 대한 발생빈도, 신경쓰임에 대한 분석

은 Table 4와 같다.

발생빈도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외부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신경쓰임에서도 ‘도로교통소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성기 소음’이 두 번째로 신

경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내부소음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선행 연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총 16개

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고체 전달음으로 ‘이웃집 현관문 여닫는 소리’, 

‘계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 운행소리’,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실내에서 걷는 소리’, ‘물
건 떨어뜨리는 소리’, ‘욕실물 급배수 소리’, ‘변기물 

급배수 소리’, ‘부엌물 급배수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의 항목으로 평가하였고, 공기 전달음은 ‘이웃

집 초인종 소리’, ‘부엌 음식 만드는 소리’, ‘이야기 

하는 소리’, ‘TV, 라디오 소리’, ‘피아노 등의 악기

소리’, ‘세탁기 가동 소리’의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내부소음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

이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발생빈도와 신경쓰임

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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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사 시기

1986년(2) 1994년(3) 1996년(5) 2010년

1
아이들 뛰노는 

소리
(46.7%) 

아이들 뛰노는 
소리

(51.1%)

아이들 뛰노는 
소리

(58.4%)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48.1%)

2
욕조 급배수음

(42.8%)
변기 급배수음

(50.9%)
욕실 급배수음

(49.6%)

현관문 여닫는 
소리

(47.0%)

3
계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

(41.4%)

욕실 급배수음
(49.7%)

변기 급배수음
(49.5%)

욕실물 급배수 
소리

(46.6%)

4
변기 급배수음

(38.6%)

엘리베이터 
운행소음
(45.2%)

베란다 물 
내리는 소리

(39.5%)

변기물 급배수 
소리

(45.0%)

5
현관문 여닫는 

소리
(32.9%)

베란다 물 
내리는 소리

(41.3%)

피아노 또는 
악기 소리
(33.8%)

계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

(44.9%)

6
쓰레기 버리는 

소리
(31.1%)

피아노 또는 
악기소리
(36.1%)

현관문 여닫는 
소리

(29.9%)

화장실 변기 
소음

(41.7%)

Table 6 Unsatisfaction about indoor noise

분석 결과 충격소음과 급배수 소음의 발생 빈도

와 신경쓰임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6은 내부소음에 대한 지적률 상위 6개를 

추출하여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시기에 따

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2010년 조사 결과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계

단 복도의 발자국 소리’와 ‘욕실물 급배수 소리’, 
‘변기물 급배수 소리’ 등 바닥충격음과 급배수 설비

소음이 높은 지적률을 나타냈다.
특히 ‘아이들 뛰는 소리’의 경우 1996년 조사 결

과에 비해 지적률이 1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나 바닥충격음에 대한 지속적 연구 결과로 소음에 

대한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소음에 비해 가장 높은 지

적률을 나타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관문 여닫는 소리’에 대한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편복도나 중복도형의 중소규모의 공

동주택이 대부분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 지어진 공

동주택의 경우 그 규모가 커지고 계단실 또는 홀형

의 공동주택이 많아진 이유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현관문 개폐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수

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설문 조사를 통해 주거환경소음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 반응을 조사하여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변

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 소음 중 발생빈도고 신경쓰이는 정도

가 높은 소음으로 외부소음은 ‘도로교통소음’, 내부

소음은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로 나타났다.
2. 외부소음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60%로 나타나 1996년 연구에 비해 약 10% 더 낮

게 조사되었다. 이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비해 주거 

환경의 개선 정도가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

속적 연구와 법적인 개선 등을 통해 주거소음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조사시기별 내부소음에 대한 지적률 조사 결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지적률이 선행 연구에 비해 10% 
정도 감소되었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내부소음에 

대한 연구가 바닥충격음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

던 결과로 판단되나 여전히 가장 높은 지적률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선행 연구에 비해서 현관문 여닫는 소리에 대

한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주류를 이

루었던 편복도나 중복도형 공동주택에 비해서 계단

실형이나 홀형 등의 공동주택이 많아 짐에 따른 결

과로 앞으로 현관문 개폐음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을 통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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